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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개념의 확장적 이해: 

심리사회적 관점에서부터 영적 관점까지1)

임윤희(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기독교상담학과 교수)

논문초록

공감의 대한 기존연구를 종합해 보면 공감개념과 발달의 심리사회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필자는 

공감을 단지 심리사회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측면으로 확장해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공감

의 특성들에 관한 연구는 공감이 돌봄, 사랑, 긍휼 그리고 이해의 개념과 연관됨을 나타낸다. 이

러한 공감의 특성들은 기독교의 덕목과도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공감의 개념과 발달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심리사회적 측면만을 다루고 있음을 볼 때 공감특성의 영적측면은 간과되고 있

다. 공감 특성들을 개념적으로 보면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감의 반응적 측면과 능

력적 측면이다. 필자는 공감을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

계 속에서 정의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은 곧 영성을 의미한다. 반응하는 능

력으로서 공감의 대상을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확장을 하면 공감은 하나님과 관련 속에서 정의될 

수 있다. 반응하는 능력으로서 공감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영적 초월과 관련이 있다. 인

간 안에 들어있는 초월적 능력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 초월을 하게 된다. 자기 초월은 발달 현

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초월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초월을 통

해서 인간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점차로 확장시켜간다. 즉 초월은 범주 확장의 현상으

로 이해된다. 범주 확장은 공감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범주가 확장되면 인간은 다른 사람들

을 공감적으로 더 잘 반응할 수 있게 된다. 반응하는 능력으로서 공감은 초월의 범주확장이라는 

영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감은 타인에게 반응하는 능력이지만 하나님과 친밀

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초월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감은 영적 초월의 한 현상으로 이

해된다. 이런 의미에서 공감은 사회심리적 현상이면서 동시에 영적 현상이다. 

주제어: 공감, 반응하는 능력, 자기초월, 범주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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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연구가들은 심리치료에 있어서 공감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연구조

사에 따르면 상담자의 공감적 관심과 돌봄은 내담자의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며 더 나

아가 내담자가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Asay and Lambert, 2004: 

33-34). 심리치료에서 공감은 내담자와 상담자를 연결시키며 내담자로 하여금 자유롭

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공감 자

체가 치료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코헛은 공감을 자기(self)의 발달적 측

면에서 보았고 공감은 모든 심리학적 현상에 있어서 필수적인 개념이라고 말했다

(Kohut, 1959: 459-483). 그는 공감이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는 치료적 요소라고 믿었

다. 로저스(1957)는 공감은 심리치료에서 내담자의 개념적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는 중

요한 조건임을 강조했다.

공감에 대한 연구들에서 공감의 특성은 돌봄, 긍휼, 사랑, 이해, 그리고 용서가 포함된

다(Thompson, 1987: 119-145; Hoffman, 2000: 37; Barnett, 2001: 241-250; Strayer 

and Roberts, 1997: 385-403; Berger, 1987: 5-8; Underwood, 2002: 72-87). 공감의 특

성으로서 돌봄, 사랑, 용서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공감할 때 필요한 자세 또는 태도와 

관련된 개념들이다. 긍휼은 공감의 정서적 측면이고 이해는 공감의 인지적 측면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치나 개념들인 돌봄, 긍휼, 사랑, 이해 그리고 용서들은 공감의 

여러 측면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감의 연구에서

는 공감의 심리사회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공감의 기독교적 측면인 영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공감의 영적 특성들은 기독교의 영적 성숙

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홀과 에드워드에 따르면 한 개인의 영적 성숙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질적 관계를 통하여 결정된다(Hall and Edward, 1996: 233). 따라서 기독

교 상담자로서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적 성숙을 통해서 자신의 상담자적 자질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고 내담자들의 영적 위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담

자의 영적 성숙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상담 영역의 공감 개념을 기독교적 입장에서 조명하여 보려고 시도한다. 

즉 상담과 신학의 통합논문이다. 따라서 공감을 단지 사회심리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영적 측면까지 확장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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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서 기존 연구의 입장과 한계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 두 번째로 공감이 가지고 있는 영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독교 영

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공감을 영적으로 확장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기독교 영성과 공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공감 개념에 대한 기존연구들

1. 공감의 의미

공감의 단어는 독일어 einfühlung 유래했는데 영어로는 “feeling into”의 의미를 지닌

다(Wispé, 1987: 18). 티치너(1909)는 공감을 높은 정신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위스프

(Wispé, 1987)는 공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을 동반한다고 말한다. 공

감의 정의는 그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와 연구영역에 따라 다양하다.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공감의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 중점을 둔다. 일반적으로 상담심리영역에서

는 상담치료에서 공감의 효과와 역할에 중점을 둔다. 상담자의 공감이 상담치료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그들의 주된 관심사다. 또한 사회 심리학자들은 공감의 심리

발달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그들은 한 개인의 공감능력

과 발달에 초점을 가진다(Hoffman, 2000: 1-26). 전자에 따르면 공감은 자신의 감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감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며 공감자의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상황을 상상을 통해 재구성하는 능력이다(Benner and Hill, 1999: 397). 

후자는 공감을 사회적 존재인 인간을 타인의 감정적 고통에 연결시켜주는 선천적 반

응이라고 정의한다(Zahn-Waxler and Radke-Yarrow, 1990: 111). 

심리상담 영역의 주된 관심사는 치료적 효과이기 때문에 어떠한 요소들이 상담에서 

치료적 변화를 가져다주는지를 알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치료적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한 요소들 중 하나는 치료적 관계임을 연구조사는 말한다(Asay and 

Lambert, 2004: 133). 상담적 관계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이상이 연관된다.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관계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상담장면에 가져옴을 볼 때 이러한 치료

적 관계요소는 심리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치료적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로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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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담자 중심치료와 더불어 발전되었다. 로저스의 이론에 따르면 치료적 관계를 위한 

결정적 요인은 정확한 공감이다(Warner, 2001: 181). 치료적 관계에서 공감의 기능은 

참여하기, 촉진시키기, 인정하기, 수용하기, 그리고 격려하기를 포함한다(Berger, 2002). 

많은 연구조사들은 공감과 상담의 치료적 관계 사이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

한다(Hartley, 1995: 5-16; Holm, 1997: 131; Maione and Chenail, 2004: 144-148). 

Kohut(1959)과 자기심리학 학자들은 상담자의 공감적 이해가 내담자의 자기개방을 촉

진하며 생각의 관점을 바꾸도록 돕는다고 강조한다. 인본주의와 초개인(Transpersonal)

심리학자들은 내담자가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제한된 관점을 넓히고 성장하는 일에 

관심을 둔다. 내담자가 관점을 넓히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공감이 필수적이라

고 지적하며 상담자의 공감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구들은 공감은 상담의 

치료적 요소이고 내담자 변화에 있어서 촉진제가 된다고 증명한다(Silva, 2001: 173). 

정신역동과 인본주의 학파는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공감적 관계의 효과를 인식

하고 있다(Clark, 2007: 42-59). 공감의 개념은 심리치료 영역에 널리 적용되었으며 사

용되고 있다. 공감은 단지 내담자의 변화를 추구하는 상담자의 기술만은 아니다. 공감

은 상담장면에서 상담자가 보여야 할 자질이다. 이 학파들은 공감을 심리치료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연구한다. 그 결과, 공감은 내담자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시키며 치료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요소로서 내담자의 인지적 그리고 감정

적 상태를 이해하는 기술로서도 사용된다고 제안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공감의 개념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 몇몇 연구가

들은 공감의 감정적 입장을 강조하고 공감을 감정적 현상으로 본다(Mehrabian and 

Epstein, 1972: 525-526; Kennett, 2002: 340-345; Barnett, 2001: 242). 그들은 공감이 

다른 사람의 감정적 필요들을 알도록 이끈다고 제안한다. 즉 감정적 관점의 공감적 과

정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명확하게 반응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다른 연구가들은 공감

의 인지적 입장을 강조하며 공감은 인지적 현상이라고 말한다(Wispé, 1986: 318; Lee 

and Ashby, 2001: 25). 인지적 입장의 공감은 자신의 인식능력과 관점취하기를 주목한

다. 공감의 개념 연구는 이와 같이 공감의 감정적 입장과 인지적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두 가지 입장 모두 공감의 어느 한 측면만을 보기 때문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공감의 개념 연구에 대한 세 번째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공감의 감정적 입장

에 초점을, 두 번째 관점은 공감의 인지적 입장만을 보는 것에 반해 세 번째는 다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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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입장이다. 이 입장은 공감의 감정적 입장과 인지적 입장 모두 포함한다. 다비스는 

공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해 반응함과 관계되는 구성들의 집합이라고 

말한다(Davis, 1996: 12). 구성들은 관점 취하기, 환상, 공감적 관심, 그리고 개인적 고

통들이다. 관점취하기와 환상은 인지적 공감에 해당하고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은 

감정적 공감에 해당한다. 다비스(1996)는 공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확

한 감정적 그리고 인지적 반응들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2.  공감 발달

쌍둥이 연구에서 쌍둥이들의 공감적 관심을 측정한 결과 이들의 공감적 관심이 유사

함이 드러났고 그러므로 공감이 유전적 요소가 있음을 발표했다(Rushton et al., 1986: 

1192-1198; Zahn-Waxler et al., 1992: 1038-1047; Robinson and Emde, 2001: 123-126).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감은 잠정적으로 유전적 요소를 가지는 성격적 특성임을 나타낸

다(Del Barrion et al., 2004: 677-678). 호프만은 공감의 성적차이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공감적이라고 말한다(Hoffman, 1977: 295-321). 이에 대해 레논과 아

이젠버그는 남녀 성적차이에 관한 공감의 연구는 공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논쟁한다(Lennon and Eisenberg, 1987: 195-197). 성 차이에 관한 유전적 

공감의 비교연구는 공감의 감정적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인지적 영역의 공감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연구들은 환경적 요인들, 가령 가족 관계, 부모의 공감, 친구들 그리고 가족

의 심리적 건강상태로 인한 영향과 공감발달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관해 조사했는데 

그 결과, 공감형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발달하는데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공감이 잘 형성되기도 하고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한다(Quing Zhou et al., 

2002: 893-915; Kring and Bachorowski, 1999: 585-188).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유아는 자신을 돌보

는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된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과의 정서적 연결로 인해 유아들은 

“애착심, 따뜻함, 감정적 유효성, 의존, 양육, 돌봄, 그리고 자비심”을 느낀다 

(Zahn-Waxler and Radke-Yarrow, 1990: 107-108). 연구가들에 따르면 공감형성은 매

우 어릴 적부터 발달한다(Hoffman, 2000: 4; Thompson and Gullone, 2003: 175).



162  �신앙과 학문�, 제16권 제1호

호프만의 감정적 공감발달은 다섯 단계를 거쳐서 형성 된다 (Hoffman, 2000: 36-58). 

첫 번째로는 흉내 내기(mimicking), 두 번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

을 경험하게 되는 고전적 조건형성,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해 자신이 예전

에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기억하여 동요하게 되는 직접적 연합, 언어를 묘사하여 상대

를 위로하는 네 번째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할 수용의 인지적 과정을 정서적으

로 공감하는 단계다. 셀만은 공감의 발달단계를 역할수용 모델로서 설명하는데 그의 

공감적 개념은 인지적 영역의 공감을 의미한다(Selman, 1980: 131-135). 역할수용 모

델은 아동이 고통을 받는 다른 아동을 보며 인지적 인식을 통한 공감을 하는 단계들

을 이른다. 첫 번째 단계의 공감발달은 자아중심적 관점의 공감이고 두 번째는 사회 

정보적 역할수용으로서 타인이 자신과 다른 방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단계다. 세 번째는 자기숙고의 역할 수용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과 의도를 그 사람의 

상황에서 인식하는 단계다. 네 번째는 자연적인 역할수용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의 관점이 존재함을 인식하는 단계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이고 전통적인 역할 수용 단

계로서 사람들마다 복잡한 자기체제(self system)가 있음을 이해하는 단계다. 사회심리

학자들은 아동의 공감발달은 아동의 다른 발달영역과 더불어 발달한다고 본다. 역할수

용 모델을 연구하는 데먼은 공감은 신체 발달처럼 자연적으로 발달한다고 보지 않는

다(Damon, 1988: 131-135). 초보적인 공감이 누구에게나 내재해있더라도 공감 능력이 

잘 발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족 혹은 사회관계의 영향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도 

공감발달의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음을 시사한다. 사이코패스

(psychopath)는 공감능력이 거의 없는데 이는 아동의 발달에서 공감 발달이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임윤희, 2009: 252-254). 사람들은 서로 다른 공감능력을 가

지고 있다(Damon, 1988: 17-18; Holm, 1997: 690-692). 어떤 사람들은 공감능력이 뛰

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며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는 충실하지만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는 둔감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

람들도 있다. 

 

3. 공감에 관한 기존 연구 분석

공감에 관한 기존 연구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공감의 개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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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고 다른 하나는 공감의 발달에 관한 연구다. 공감의 개념에 관한 연구는 공감이라

는 현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관한 연구다. 그리고 공감의 발달에 관한 연구는 공감

과 인간의 특성 그리고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다. 먼저 공감의 

개념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공감의 반응적 측면과 능력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티치너(1909)의 공감에 관한 정의 “공감은 높은 정신의 과정”

은 공감의 반응적 측면과 능력적 측면을 한번에 표현한 개념이다. 공감의 반응적 측면

에 관해서는 위스프(1987)의 정의와 웩슬러와 예로우(1990)의 정의가 대표적이다. 이들

은 모두 공감에 대해서 상담자의 이해와 인식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연결시키는 선천

적 반응이라고 정의를 함으로서 공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반응의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으로 다른 연구가들은 공감의 능력적 측면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호프만(2000)은 공감의 능력과 발달이라는 측면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 베너

와 힐 (1999)은 공감을 다른 사람의 상황을 상상을 통해서 재구성하는 능력이라고 말

을 하고 있다. 공감의 반응적 측면과 능력적 측면은 곧 상담 영역에서 치료적 효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상담의 영역에서 워너(2001)와 버거(2002)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공감의 치료적 효과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공감은 

내담자의 마음을 열게 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다른 관점에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

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감의 치료적 효과는 클라크(2007)와 실바(2001)의 연구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공감

의 반응적 측면과 능력적 측면 모두 요구된다. 요약을 해 보면 공감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른 학자들은 공감의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 공감의 유전적 요인

에 관한 연구들(Rushton et al., 1986: 1192-1198; Zahn-Waxler et al., 1992:  1038-1047; 

Robinson and Emde, 2001: 123-126)과 남녀의 공감 능력의 차이에 관한 연구(Lennon 

& Eisenberg, 1987)는 모두 공감의 선천적 능력에 관한 연구다. 공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Quing Zhou et al., 2002: 893-915; Kring and Bachorowski, 

1999: 585-188)와 공감 발달의 단계에 관한 연구들 (Hoffman, 2000; Selman, 1980)은 모두 

공감의 능력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공감 발달에 대한 연구들의 영역을 살펴보면 인간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유전적 요인들은 인간의 심리내적 특성에 관한 연구이고 환경적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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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내용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들이다. 공감발달은 특별히 

유아와 부모와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많은 공감의 발달이 부모 자녀간의 관계를 통해

서 이루진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공감에 관한 두 가지 측면의 연구인 개념적 측면과 발달적 측면은 모두 공통점을 가

지고 있다. 공감은 심리적 측면으로 연구되거나 사회적 측면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점

이다. 심리적 측면의 연구는 유전인자와 같은 선천적 특성과 관련이 있고 사회적 측면

으로는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 즉 공감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심리사회

적 측면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공감연구의 기존 관

점을 확장하면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다.

반응하는 능력으로서 공감은 영적 영역으로 확장을 할 수 있다. 반응하는 대상은 타

인인데 그 타인이 상담 영역에서는 주로 내담자이며 공감발달 측면에서는 부모가 된

다. 그러나 그 타인을 영적 대상인 하나님으로 두면 공감은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능

력이라는 영적 현상이 된다. 하나님을 공감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하

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능력으

로 공감은 영적 영역에서는 이미 영적 성숙(spiritual maturity)라는 이름으로 연구되

고 있다. 

영적 성숙이란 하나님과 하나되는 친밀한 관계(Hall and Edwards, 1995: 235; Howard, 

McMinn, Bissell, and Faries, 2000)로 정의된다. 절대자인 하나님과 하나되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성이 곧 영적 초월이다 (Piedmont, 2005: 5). 영적 성

숙은 인간이 자신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하나되는 현상을 말한다. 하나님과 하나되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필요하다. 하나는 능력이고 다른 하는 반응이다. 

하나님과 하나되는 영적 성숙은 초월적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반응하는 현상과 관

련이 있다. 공감의 일반적 정의인 반응하는 능력에 능력의 종류인 초월과 반응의 대상

인 하나님을 포함시키면 공감은 심리사회적 영역을 넘어서 영적 영역까지 확장하여 

이해 할 수 있다. 공감의 영적 영역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영성과 초월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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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감에 대한 영적 이해

1. 기독교 영성의 의미

최근 심리학 영역에서도 인간의 영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었다. 심리학에서는 전통

적으로 인간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언급해 왔다. 그 세 가지는 사회적 

안녕(social well-being), 신체적 안녕(physical well-being),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이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정신 건강은 질병이 없고 건강한 상태,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 사회적으로 일정한 역할이 있으면서 공동체에 소속된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DSM-IV)

에 “종교적 혹은 영적 문제들”이라는 항목이 추가되면서 인간의 영적 측면에 대한 관

심이 높아졌다(DSM-IV, 2000: 741). 인간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위에

서 언급한 세 가지 측면 외에 삶의 의미와 목표라는 영성이 필요하다. 인간의 영적 측

면은 종교인들 또는 영적 측면을 주로 상담하는 기독교 또는 목회 상담자들만의 전유

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대상이 되었다. 보편적 특성으로서 영성은 

종교적으로 이해되는 현상이 아니라 이제 종교를 넘어서서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영역이 되었다. 영성은 종교적 측면을 통해서 이해되는 현상이면서 동시에 심리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현상이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일반적 계시에 의한 현상과 특별 계시를 포함하

는 현상으로 이해되어 왔다 (Erickson, 2005). 일반 계시란 종교인이든 아니든 관계없

이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보편적 특성으로서 영성은 하나님

의 일반 계시에 의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안에 하

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의

미한다.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현상이면서 동시에 영적 현상이다. 특별 계시란 성경을 의미한다. 성경에

서 인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은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에덴동산에서 살았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

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타락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즉 인간은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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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기독교적으로 볼 때 인간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모두에 

의해서 영적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기독교 영성은 예수님이 메시아며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과 관계하는 능력을 

말한다. 베너는 기독교 영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분

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일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가 기초가 되어야 함을 말한다(Benner, 1992: 173). 베너는 기독교 영

성을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측면과 응답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하

고 있다. 응답하는 측면으로서 기독교 영성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현상을 말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현상을 의미

한다. 기독교 영성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인간 속에 하나님

의 형상이 있음을 말한다(창세기 1:26-27; 야고보서 3:9). 에릭슨은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Erickson, 2005: 520-531). 하나님의 형

상은 인간 속에 도덕성, 영성, 정신적 세계, 관계성, 그리고 육적 현실로 반영된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도덕성을 갖게 되어 윤리적 현실을 살 수 있는 존

재가 되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영적 현상 즉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의 정신적 세계와 육체적 세계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 

된다. 

홀과 에드워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관계적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Hall and Edwards, 1996: 235). 인간은 하나님과 타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또한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서 발생된 현상이다. 즉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면 이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말하고 있으며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면 이는 인간이 영적 존재임

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기독교 영성은 인간이 영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관계적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김용태는 인간의 관계적이며 영적 측면을 수평적 관계

와 수직적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김용태, 2004: 31). 즉 인간은 수평적으로는 다른 사

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다. 인

간의 영성은 수평적 관계인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 반영되고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 

속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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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영성은 초월 현상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콘은 말하기를 초월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즉 높은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적 초월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Conn, 2000: 356). 영적 초월은 자신의 관심을 넘어

서는 행위며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과 지식에서 자라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영적 초월

은 자신과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 대상을 통해서 일어난다. 자신에 대해서는 넘어서는 

현상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이 초월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기독교 영성의 

한 부분으로서 영적 초월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넘어서는 현상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영적 초월은 인간의 심리적 세계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피드몬트(2005)는 영적 

초월이 잘 되는 사람은 애착관계 형성이 잘 된다고 말한다. 자신을 넘어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세계를 쉽게 이해한다.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다

른 사람들과 쉽게 정서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타인의 아픔을 더 잘 

공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수용함으로서 그들이 쉽게 정서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함으로서 영적 초월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

으로 공유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이들리츠와 그의 동료들은 피드몬트의 관점을 더 분

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들은 영적 초월이 개인의 영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한 관점임을 

주장(Seidlitz et al., 2002: 439-443) 하면서 영적 초월은 개인의 “자기 인식, 감정, 목

표,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음을 말한다(Seidlitz et al., 2002: 

439).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어려움이 있어도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감정을 넘어서는 영적 초월 행위가 그 사람의 영성을 나

타낸다. 따라서 영적 초월현상은 개인의 심리적 그리고 감정적 상태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발달 현상으로서 초월

콘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기 초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태어난다(Conn, 1998: 38). 

개인의 발달은 신체, 심리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부분등 다방면에 걸쳐서 일어나

며 이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진다. 영적 초월은 그 사람의 말, 행동, 그리고 생각을 통

해 나타나고 초월은 이러한 발달 현상이다. 아동이 자기중심성을 보이다가 발달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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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가면서 점점 객관성을 가지게 되는 현상이 초월이다. 발달의 과정에서는 이전단계

에서 없었던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초월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사람이 더 커진

다. 이렇게 커진 사람은 초월이 일어나기 전 단계의 과정을 잘 이해한다. 어른이 아동

들을 이해하는 일이 아동이 어른을 이해하는 일보다 더 쉬운 이유는 바로 초월의 특

성 때문이다.  

  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을 통

해 예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와 영적 상태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

문이다(Roberts, 2006: 132-135; Worthington, 2006: 34-39; Hall, 2004:. 66-68). 영적 

초월이 잘 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다. Hall and Edwards는 

기독교 영성을 관계적 차원에서 본다. 그들은 영적 발달은 개인의 인식능력과 더불어 

발달하며 타인과 어떠한 질적 관계를 형성하는가와 연관성이 있음을 말한다. 초월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영적 인식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시기 

때문에 작은 인간은 초월을 함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한다. 영적 초월과 함께 성령의 임

재를 경험하게 된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 하려면 깊은 영적 인식이 필요하다(Hall 

and Edwards, 1996: 236). 영적 초월이 일어나면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영적 초월의 발달을 통해 하

나님을 믿는 믿음과 지식에서도 자라게 된다. 영적 초월의 또 다른 영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은 각 개인의 심리적 발달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

다. 영적 발달과 심리적 발달이 함께 일어남을 볼 때, 심리적 발달을 살펴봄으로 관계

의 질적 발달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관계를 다루는 심리학 이론 중 하나는 대상관계

이론이다. 

대상관계이론은 형상이론이다 (김용태, 2000: 212). 대상관계이론은 부모의 형상을 내

면화함으로서 성격이 형성된다고 말한다. 인간의 성격 형성은 내면화된 부모의 형상의 

모양과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내면화된 부모의 형상은 곧 인간이 관계적임을 말한

다. 인간의 성격은 자신의 내면적 특성들 즉 본성적 힘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

와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부모는 아이들의 발달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환경의 역할을 한다. 건트립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보고 건강한 관계와 건강하지 않

은 관계형성은 그 사람의 발달적 환경과 관련이 있음을 말한다(Guntrip, 1969: 328). 

유아시절의 돌보는 사람과의 관계의 질이 관계형성의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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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화된 부모의 형상은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어릴 적 

유아가 부모와 어떠한 관계의 경험을 가졌느냐가 미래의 관계 형태와 방식에 큰 영향

을 준다. 내면화된 부모의 형상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데 투사 형식으로 나타난

다. 유아는 나중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내면화된 부모의 형상을 하나님에게 투사

함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면화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관

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을 지각할 때 내면화된 부모의 형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된다. 가령 화를 잘 내는 아버지가 있는 아동은 하나님에 대해서

도 자신이 잘못했을 때 화를 내고 벌주시는 분으로 인지한다. 또한 이러한 아동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 화를 내고 벌을 줄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 대상관계이론가들이 말하는 부모의 형상의 투사 현상은 관계적 세계와 영

적 세계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상관계이론가들은 안정된 성격의 형성을 돌봄의 질과 관련해서 말한다. 유아가 환

경, 즉 부모로부터 질적 돌봄을 받으면 안정된 성격으로 발달하며 다른 사람들과도 안

정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자아의 발달과정은 부모로부터 어떤 종류의 돌봄을 받는

가에 따라 다음 단계의 발달을 예측할 수 있다. 안정된 관계에서 유아는 한 사람 안에 

좋은 형상과 나쁜 형상이 모두 존재하며 그 둘을 통합하는 발달과정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구분이 가능한 사람은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나 충돌이 생겼을 때 문제를 회피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또한 관계를 단

절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지닌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현실적 지각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Hall and Edwards, 1996: 237-238). 

현실적 지각은 현상을 이해할 때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현상이다. 인간은 통합을 통해

서 점차로 자신에서부터 나와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현상

은 유아의 발달과정에서 이해될 수 있다. 유아가 질적 돌봄(“good enough mothering”)

을 공급받으면 유아는 부모의 형상 중에서 이상적 형상을 내면화하게 된다(Honer, 

1991: 11). 부모의 이상적 형상은 아이에게 중심자아를 갖게 한다. 중심자아를 가지고 

있는 유아들은 자신만을 이해하지 않고 엄마와 다른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자신의 내면에서 왜곡된 부모의 형상을 투사하지 않고 객관적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충동적 자아를 가진 유아나 거부적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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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 유아들은 외부의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지 못한다. 외부의 사물을 충동

적 시각으로 보거나 자신이 버림을 받는다고 느낀다. 즉 유아는 외부현실을 내면의 시

각에서 바라보는 내면적 시각을 갖게 된다. 그러나 중심자아를 가진 유아들은 외부를 

왜곡없이 바라보면서 자신을 넘어서서 외부현실을 볼 수 있게 된다. 즉 중심자아를 가

진 유아는 이미 자신을 넘어서 외부를 바라보는 초월의 발달적 현상을 갖게 된다. 중

심자아를 가진 유아는 성장을 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도 투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객관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지각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객관적 존재로

서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 하나님을 의미한다. 즉 통합이 잘 된 사람들, 

발달적으로 충분한 질적 돌봄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하나님과 객

관적 관계, 즉 초월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3. 초월의 의미 

초월의 의미를 존재, 초월의 방향 그리고 초월의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한다. 첫

째, 인간은 자기보다 더 큰 존재와 관계를 맺고자 열망하는 초월적 존재다(Nye, 2004). 

초월은 성화의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Grudem, 2000: 396-398). 성화의 개념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사실에 뿌리를 둔다(Grudem, 2000: 755; Garrett, 2001: 397). 

인간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진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 초월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경건의 노력들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의 생

각을 뛰어 넘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

람을 돕는 동기가 자신을 섬기기 위함이 아닌 자기희생에 있다(Erickson, 2005: 

44-45).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경건의 특성들을 삶에서 이루어나가

고 또 영적 자질들을 키우도록 성경은 요구한다(베드로 후서 1: 5-7). 크리스천은 경건

한 성품을 이루어가며 그 안에서 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두 번째는 초월의 방향이다. 관계에 있어서 영적 초월은 두 개의 방향성을 갖는다

(Kim, 2000). 수직적 초월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수평적 초월은 다

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일어난다. 영적 초월은 일회적이지 않고 성화의 개념과 같이 

지속적이다. 성화의 삶을 통하여 인간은 자기중심적 삶에서 타인중심의 삶으로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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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ation)이 일어난다. 이러한 변형을 통하여 그 사람은 이전의 발달 단계에서 

가져보지 못한 새로운 인식들과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게 된다. 변형을 통해 생긴 인식

과 관점으로 인해 타인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데 이것이 범주확장 현상이다(김용태, 

2004: 29-31). 하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자신의 생각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 느낌,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 안에서 받아들인다. 수평적 초월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범주확장을 

하는 사람은 수평적 초월을 통해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직적 초월을 통해 자신보다 더 큰 존재인 하나님과 연결된다. 자신의 시야 안

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사물을 보는 범주가 확장된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볼 때 사람과의 관계 영역 안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영역까지 

확장시킨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인간의 영역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한 하

나님의 뜻과 관점으로 보려는 시도를 한다. 이것은 영적 초월인데, 초월을 통해서 범

주가 신적 영역까지 확장된 현상이다.

세 번째는 초월의 방법에 따른 의미적 고찰이다. 인간은 그들의 한계상황에서 신을 

찾는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루어 낼 수 없는 상황에서 크리스천은 영적 초월을 

통하여 전능하시고 자신보다 큰 존재인 하나님께 의지한다. 이때 범주확장이 일어나고 

그 결과 평안을 누린다. 자신의 어려움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능력은 성화를 통해 이루

어진다. 성화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나타난다(Grudem, 2000: 756). 성화를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더 많이 반영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서 자라남

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간다. 성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안정을 이루

게 되며 사랑, 기쁨, 평화 그리고 인내의 감정들이 생긴다(Erickson, 2005: 890-891). 

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긍정적 감정들보다 주로 부정적 감정들, 분노, 불

안, 두려움, 걱정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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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감과 초월

1. 공감의 신학적 측면

 

성경은 공감의 본질과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공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

만 공감의 의미는 성경전반에 나타나 있다. 팔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성품을 신

성한 공감(divine empathy)이라고 언급한다(Farley, 1996: 300-310).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주요한 특징으로 인간과의 관계에 강한 동기부여를 나타낸다(Beck, 

1999: 89). 하나님은 구원사역의 완성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긍휼을 나타내셨다. 하나님

은 인간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긍

휼하심에 대한 직접적 구절들이 성경에 많다(마태복음 23:23; 누가복음 1: 50, 72). 출

애굽기 3장 7절에서 억압된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아픈 병자를 불쌍히 여겨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성

경에 나오는 긍휼, 동정, 자비의 단어는 모두 그리스어 “eleos”에 기인한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에 대해 나타나 있다. 역대

상 28장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그 생각의 동기들을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는 경험적으로 직접 인간

이 되심으로 자비와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셨다(Guthrie, 2003: 111). 유사한 구절로 히

브리서 4장 15-16절에서는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sympathize)분임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어려운 마음을 도우시기 위해 친히 고난을 받으셨고 

또 유혹도 받으셨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만 자신을 낮추셔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 그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사실 때에 그의 신

성을 결코 잃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 기

독교 교리에서 보면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며 또 온전한 하나님이다. 공감은 예수

님의 성육신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빌립보서 2장 6-7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

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되었음을 기록한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긍휼과 자비가 내면의 감정이라면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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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마음 안에만 두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내셨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행동 그

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감은 내재된 감정이 

도움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자비의 감정과 자기희생적 

사랑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나타난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죽어야 마땅할 죄인

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 요한복음 11장 36-38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에서 눈물을 흘리신다. 문둥병 걸린 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낫게 되기를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를 향해 팔을 내미셨다(마가복음 1: 40-41). 하

나님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자기희생적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 에릭슨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없음은 곧 

죄의 결과라고 주장한다(Erickson, 2005: 635).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타인과 진정한 의

미에서의 이해와 사랑을 할 수 없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만족이 궁극적 목적이

기 때문에 관계에서 타인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 초월의 공감적 측면

반응하는 능력으로서 공감은 초월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영적 초월은 하나님과 관

계를 맺는 능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현상이다. 콘이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초월적 능력(Conn, 1988: 38)은 영적 초월의 능력적 측면이다. 영적 초월의 능력

적 측면은 성장하고 자라는 발달적 현상이다. 인간에게 하나님과 관계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시를 공감하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주어져있다. 이는 공감이 단지 사람과 

사람사이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공감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현

상임을 의미한다. 영적 상태와 심리적 상태에 대한 기존의 공감 연구들은 이러한 점을 

더욱 시사하고 있다(Roberts, 2006: 132-135; Worthington, 2006: 34-39; Hall, 2004: 

66-68). 즉 인간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초월적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공감하고 교감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갖는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공

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아가 부모와 공감을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부모를 닮아가는 

현상과 비슷하다. 유아가 부모를 닮아가면서 부모를 더 공감하면서 공감을 발달시킨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감

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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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하는 현상으로서 영적 초월은 범주 확장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며 더욱 분명해진다. 

인간이 하나님과 공감을 통해서 성화를 해나갈 때 범주 확장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

(김용태, 2004: 29-31). 이런 의미에서 범주 확장은 자신의 영역 속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있는 현상이다. 하나님은 범주를 확장할 필요가 없는 분이며 그 자체로 이미 세상

과 우주를 품으셨다. 하나님은 단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를 인간에게 하나의 

모델로 보여 주셨을 뿐이다. 즉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모든 것을 공감하고 계신다. 하

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영적 초월을 통해서 자신의 범주를 확장해나

간다. 범주를 확장하면 그 결과 인간은 자신 안에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된다. 

수직적 초월로서 하나님과 공감을 하면 동시에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수평적 초월을 하게 된다. 즉 영적 초월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

고 느낄 수 있는 공감적 사람이 된다.

V. 결론

공감의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심리학적 관점으로 공감을 이해하고 연구하였다. 

하지만 공감의 특성들에는 기독교적 개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볼 때 필

자는 공감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을 포함하여 영적측면으로 확장해서 살펴보는 시도를 

하였다. 공감의 기존연구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두 가지, 즉 공감의 발달과 공감의 

개념이다. 공감의 발달적 현상은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된다. 환경으로서 부모

는 아이들의 공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공감의 개념은 반응적 측

면과 능력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반응적 측면으로서 공감은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개념이다. 능력적 측면의 공감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힘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다. 반응적 측면과 능력적 측면을 합쳐서 보면 공감은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정

의된다. 공감은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하나님에게로 확장하면 공감은 단지 

심리사회적 현상만이 아니라 영적 현상으로 확장된다. 

반응하는 능력으로서 공감은 영적 초월과 관련이 있다. 기독교 영성은 인간을 하나님

의 형상이라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묘사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능력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 모두를 가진 현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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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추구하며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다. 영적 초월은 인간이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을 말한다. 영적 성숙은 공감의 

발달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영적 성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고 성

숙하는 현상으로서 자기 초월과 관련이 있다. 인간은 하나님과 꾸준히 관계를 맺음으

로서 자신을 초월하는 능력을 점점 더 갖게 된다. 자신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더 공감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심리사회학적 개념으로서 공감은 기독교 영성인 초월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영적 현상

으로 확장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인간은 자신보다 더 큰 존재와 

관계를 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자신보다 더 큰 존재와 관계하는 능력은 곧 하나님이 

아닌 타인들을 더 쉽게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인간은 자신을 초월함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타인들과 더 쉬운 공감적 관계를 만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공감은 단

지 인간관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영적 현상으

로 이해되는 개념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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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anded Understanding of Empathy: 

From the Psychological Perspective to the Spiritual Perspective

Yunhee Lim(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The current studies on empathy are focused on the psycho-soci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The writer attempts to view the concept of empathy 

not only from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but also the spiritual 

perspective. The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tudies on empathy indicate that the 

characteristics of empathy are related to the concepts of caring, love, compassion 

and understanding. Those concepts are also related to Christian virtues. The 

characteristics of empathy can be divided into two the aspects of response and 

ability. The writer defines empathy as one's responding ability to others. 

Spirituality is defined in the relationship with God. It refers to one's effort to 

make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Based on the definition of empathy, the 

others can be substituted by God. In this way, empathy is related to spiritual 

activity. In order to understand God's will, one transcends oneself spiritually. 

Empathy, as responding ability, one responds to God through spiritual transcendence. 

Spiritual transcendence can be viewed as a developmental phenomenon. Humans 

develop the responding ability to God through spiritual transcendence. The activity of 

transcendence helps one to expand his/her scope of mind. Scope expansion 

indicates the characteristics of empathy. When one's scope is expanded, he/she 

can understand others better. Empathy, as the responding ability, reflects spiritual 

phenomenon which is related to scope expansion of transcendence. In this sense, 

empathy is one's responding ability to humans as well as the phenomenon of 

spiritual transcendence which leads to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Empathy 

is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phenomenon and at the same time the spiritual 

phenomenon.

Key Words: empathy, self-transcendence, responding ability, scope expansion 


